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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019. 8. 21. (수) 15:00 (총 2매)  즉  시

수치모델링센터 수치자료응용과  
예보국 예보정책과

  과  장   이 용 희
  과  장   정 관 영

  02-2181-0541
  02-2181-0492

  8월 21일자, <한국경제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   - 기상청 잦은 오보는 빈약한 ‘수학 알고리즘’탓, 슈퍼컴퓨터 있어도 

AI·빅데이터 활용 못해(한국경제, 2019. 8. 21.)

【 해명 내용1 / 보도내용 일부 발췌 】

△ ... 잦은 오보의 원인 중 하나로 빈약한 ‘수학 알고리즘’이 꼽힌다.

□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수치예보모델은 정교하고 풍부한 수학 알고리즘을 

적용하여 예보의 품질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위 기사의 내용은 

사실과 다릅니다.

○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은 세계최고 수준의 영국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, 

이 모델은 A4 용지 1만장이 넘는 분량의 ‘정교한 수학 알고리즘’

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

○ 또한, 바람, 온도, 수증기 등과 더불어 구름, 강수, 난류 등에 대한 

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으며, 

○ 단일 수치모델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을 반영한 

24개 모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□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치

예보모델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개발 및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

다른 어떤 분야보다 ‘정교한 수학 알고리즘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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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명 내용2 / 보도내용 일부 발췌 】

△ ... 기상청은 인공지능(AI)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다. 

□ 기상청은 인공지능(AI)과 기상 빅데이터를 기상업무에 광범위하게 

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○ 2012년부터 인공지능(AI) 기술로 기압계 유형 가이던스, 동네예보 

가이던스 등을 개발하여 예보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으며, 

○ 특히, 수치예보모델의 관측자료 품질 관리와 후처리 과정에서는 인

공지능(AI)이 통계와 접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, 수치예보모델에는 전 세계에서 관측된 방대한 기상 빅데이터를 

실시간으로 수집·관리하여 예측에 직접 활용하고 있습니다. 

○ 기상청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기상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

유사일기도 검색시스템 개발 등 인공지능(AI)과 빅데이터를 

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.

【 해명 내용3 / 보도내용 일부 발췌 】

△ ... 10호 태풍은 부산과 동해안 지역에 호우를 뿌릴 것이란 관측과 달리 우

측으로 크게 진로를 꺾어 일본 열도를 관통했다. 

□ 제10호 태풍은 당초 예측한 경로와 같이 일본을 관통하여 동해상

으로 진행하였고, 

○ 또한, 강수량도 많은 비를 예상했던 동해안을 중심으로 250mm 이상의 

강수를 기록하여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 

※ 8월 15일～16일 누적강수량 : 속초시(청호) 253.5mm/ 양양군(강현) 213.5mm / 강릉시(강릉) 166.0mm  


